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＜＜ 자랑스런안전인

먼저베풀고나눠주는가슴따뜻한사나이

제42호자랑스런안전인
도주환부장

비가 내린 후에는 온 세상이 싱그럽다. 파아란
하늘도그렇고촉촉이물방울을머금은꽃과나무도그렇다.

여름철 무섭게 쏟아지는 장맛비도 가을의 추수를 위한 양소를 공
급하듯, 우리의 일터에 안전의 단비를, 안전의 양소를 머금게 해 준 이

가 있어 만나 보았다.

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에 위치한 삼익LMS(주)는 1960년 5월 창업이래 각종 산업용
줄로 시작하여, 1984년에는 일본 THK사와 손을 잡는 등 꾸준한 연구개발로 오늘날 국내 제

일의 LM SYSTEM 메이커로 발돋움한 곳이다.
이런 삼익LMS(주)에 1979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27년간 안전∙보건∙환경 업무를 맡아온 도주환

부장은 안전이야말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쟁력을 길러주는 기폭제라고 얘기한다.
사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안전관리를 함에 있
어 힘든 것이 현실이다. 사고예방은 하려하지 않으
면서 사고 발생 후에만 안전불감증이니, 안전관리미
흡이니 하며 다들 분주하다. 
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고는 절 일어나서는 안
되는 것이다. 회사의 손실이나 명예훼손 등은 말할 것
도 없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된
다. 이에 도주환 부장은 무엇보다 철저한 점검∙관리와
원칙준수를 강조한다. 안전관리자는 물론 작업자, 관리
감독자 모두가 점검하고 확인하여 미연의 사고를 비
하고, 이러한 수시 점검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위험
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자율안전의 기틀

도 마련하 다.
뿐만 아니라, ‘체험이야 말로 가장 큰 스승이다’라는 점을 강조하여 일하면서의 문제점이나 아차사고사례 등
에 초점을 맞춰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.

외적으로도 안전분야에서는 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산업안전공단,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기술인연합
회, 맑고푸른 구21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는 안전∙보건∙환경의 최고 전문인이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근로자를 하고 업무에 임하는 그는 그래
서 더욱 인정받는 안전인 인지도 모른다.

지난 제38회 산재예방유공 통령표창을 받은 그는 그 상이 삼익LMS 식구들은 물론 주
위 모든 이들의 도움으로 받은 모두의 상이라며,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

안전한 일터에서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.
하늘을 닮아 겸손하고 바다를 닮아 넓고 관 한 그의 모습이 우리네 현

장에 널리 퍼져 안전한 한국, 사고없는 무재해 한국으로 한걸
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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